
우리 교회도 없는 것을… 

 

페루 리마에서 32년째 사역하시는 김성일, 김성숙 선교사님의 짧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 독재정권과 부정부패의 페루역사와 함께 반평생을 보내며 어린이 

사역과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아부으셨지요. 매년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 제작

하면서 헤브론에도 여러번 장비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중고등부 단기선교로 좋은 관계

를 맺어온지 12년입니다. 헤브론의 지원에 감사를 표현하며 흘리시던 말씀에 살짝 마음이 

뜨끔했었습니다. 필요한 제작 장비를 요청하였더니 돌아온 어느 교회 목사님의 반응,“우

리 교회도 없는 것을 요청하시네요”  

 

금요일 새벽, 페루 선교보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니엘 송 형제가 환영을 합니다. 당시 

중고등부 교역자로서 맺은 관계로 선교사님 내외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나온 것이

지요. 전날 저녁식사하는 동안, 단기선교팀으로 방문했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줄줄이 부

르며 궁금해합니다.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다는 답변에 세월을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 처음 선교사님을 뵌 것은 12년전, 메릴랜드 벧엘교회에서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처럼 그냥 스쳐지나가는 분이었는데 오히려 그 분들은 저와 헤브론의 역사를 소중하게 간

직하며 감사하시더군요.  

 

한 주가 실은 두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총회와 선교사님들의 

방문 속에 정신이 쏙 빠졌으니까요. 러시아 김바울 선교사님, 난민선교 조영훈 선교사님, 

그리고 페루 김성일 선교사님을 선대해 주신 헤브론교회에 감사합니다. 쌈지돈으로부터 

거금의 헌금까지 기꺼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라고, 선

교사님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과거 한 달에 한 번 무의촌에 진료를 다녀오시던 아버지 어

머니는 다녀오시면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수두룩 하더라. 거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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